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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해외투자 부실 논란…투자 결정부터 파산 감지 실패까지 책임론

국가핵심기술 R&D 보안관리 ‘구멍’…
외국인 연구원 31명 중 사전 승인 단 3명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서민금융, 채무조정 

산업부, 대기업 채용 결재서류 보안심사 증빙으로 인정 논란… 국회에는 위반 사례 없다고 보고
사후 승인·형식적 심의 반복에도 제재 미흡… 국가 연구개발 보안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새출발기금 넉 달 만에 또 1조6000억 탕감…누적 소각 6조 육박해도 ‘사각지대’는 그대로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

4만3천 호 불 꺼진 LH 임대주택
서울선 ‘바늘구멍’, 지방선 ‘유령단지’

수도권 대기행렬 속 지방은 공가율 
7배… 자격 완화에도 계약 54% 급감
공급 통계에 갇힌 탁상행정…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수요자 분통

채용공고 전 개별 접촉에 기술 유출 정황까지… 
한화엔진 ‘인력 빼가기’ 일파만파

모경종 의원 “기준 없는 졸속 도입으로 세금 낭비… 전담 대응체계 구축해야”

건설·주택업계 “목표치 맞추려 유인책 펴더니 손바닥 뒤집듯 폐지… 계약 신뢰 깨져”

관련 소송 33건·300억 육박… LH 이성훈 사장 “혼란 수습은 LH 몫, 대책 보고”

‘1000억 낭비’ 도마 오른 LH 공사비 연동형 
건설업계 “정부 믿고 뛰어들었더니 날벼락”

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벌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거래소 곳간 반년 새 33% 
증발…이용자는 늘고 돈은 빠졌다  

3년 공들인 기술진 증발… 한화엔진의 ‘무임승차’ 국감 도마 위
STX 친환경 중속엔진 핵심 인력 13명, 한화엔진으로 연쇄 이직
사전 접촉·자료 유출 정황 제기… “2,200억 원 수주 기회 박탈”

불법폐기물 처리에 혈세 193억 쏟고 
회수는 2,500만원…정부 관리체계 ‘구멍’
국비 회수율 0.13% 불과…불법행위자 대신 국민 세금으로 뒤처리하는 구조 우려
당진 신당리 폐기물 8만2,447톤 방치…농지 오염·벼 고사 피해에도 오염원 제거 지연
폐기물 관리 관점에서 사전 적발·책임자 추적·비용 회수체계 개선 시급

UNIST, 로봇 위치추정 오차 46% 
줄이고 속도 17배 높인 AI 기술 개발
UNIST, 오차 45.9% 줄이고 속도 17배 높인 ‘유니심 SLAM’ 기술 개발 
‘2뷰·멀티뷰’ 2단계 보정 알고리즘으로 세계적 학회 ECCV 2026 논문 채택

기후부 종합국감 열려…대왕고래·댐 백지화·
웨스팅하우스 소송 세 쟁점 공방


